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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인권

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이하 선대위 인권위)는 11일 <우리 동네 혐오 현수막 퇴출> 

SNS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극우성향 정당 명의로 “중국 유학생은 100% 간첩”등 

특정 국적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전국 도심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됐다.

  이들 현수막은 ‘정당 명의’로 게시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지만, 해당법 제5조는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선관위는 단속이 어렵

다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한다며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인권위는 국민 제보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혐오 현수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

한 적극적 행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되며, 구글폼 또는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 인권위원회, 혐오·차별 현수막 퇴출 나선다!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인권위, <우리 동네 혐오 현수막 퇴출> 캠페인 이달 12~30일 진행

·국민 제보 통해 혐오·차별 조장 현수막 실태 파악…“오프라인까지 번진 혐오 막고 공동체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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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위원장은 “극우세력이 온라인을 넘어 동네 구석구석 혐오와 차별을 담

은 현수막을 걸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의 혐

오를 막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1: 캠페인 웹자보


